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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학습병행제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인력수급 불일치, 졸업 후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 실패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대학진학률이 70%를 상회할 만큼 매우 높고, 원하는 일자리 및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해 
학위와 다양한 스펙 취득에 필요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배출된 인력을 신뢰하지 못하여 신입직원 재
교육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  이에 현 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희망의 새시대’
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통한 국가 고용률 70% 달
성 및 창조경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도입 계획’을 발표 · 추진 중
(관계부처 합동, 2013. 1)  
○  일학습병행제는 독일과 스위스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제훈련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임.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중심이 되어 학교 등 교육기관
과 함께 근로자에게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
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또는 연계학교 학력) 등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개념의 교육훈련제도
  -  일학습병행제는 2013년 말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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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014년 11월 기준으로 2,081개 기업이 선정됨(한국산업인력공단, 2014. 11).
  -  일학습병행제가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정착 · 운영된다면 기업은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학습자는 학력이나 스펙에 관계없이 조기에 기업에 채용 · 정착이 가능하
며, 국가는 입직연령을 단축하여 궁극적으로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관계부처 합동, 2013)
○  이러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결국 노동시장의 참여자인 학습근로
자와 이를 활용하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임. 
  -  국가 주도적인 정책이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에 참여자를 얼마나 적극적
으로 유인할 수 있는지가 관건
○  따라서 본고의 조사에서는 향후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실수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또
한 어떤 업종에서 그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지, 기업의 규모별로 차이가 존재하는지, 학습
근로자의 학력 수준은 어느 정도를 원하는지, 참여하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참
여 의사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 기업 현장의 다양한 
needs를 파악하여 일학습병행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시도 
Ⅱ.  정부의 일학습병행제 실제 추진 실적 및 조사 설계
1. 참여 기업 실적
○  현재 일학습병행제는 2017년까지 1만 개 기업의 참여라는 양적 목표 달성을 우선적인 목표
로 설정하여 추진 중(관계부처 합동, 2013)
  -  2014년 11월 현재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수는 총 2,081개이며, 이 중 
중도포기한 기업 125개를 제외하고 1,956개의 기업이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인증 절차를 
밟고 있거나(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인증기업 554개), 인증 후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 중(일




○  분야별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수를 비교해보면 기계 > 정보통신 > 전기전자 > 화학 > 건
설 > 문화컨텐츠 순으로 나타남.
  -  일학습병행제 3대 분야인 기계(45%), 정보통신(21%), 전기전자(13%)의 비율이 전체 참여 
기업의 약 80%에 달함.
그림 1. 분야별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비율
(단위: %)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2014.11), 일학습병행제 현황, 재구성.
 사업체 규모별 실적
○  사업체 규모별 참여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874개소(45%)로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음.
  -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비중이 전체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의 95%를 차지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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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업 규모별 참여 기업 현황(상시근로자 수 기준)
(단위: 개소)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2014.11), 일학습병행제 현황, 재구성.
2. 조사 표본설계 및 응답 현황1) 
○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실수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업종에서 그 수요가 높게 나타
나는지 등의 기업 현장의 다양한 needs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2년 말 기준 전국사업체 기
초통계조사를 모집단으로 제곱근 비례할당을 이용하여 표본설계
표 1. 표본설계
(단위: 개소)
업종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전체 557 371 272 1,200
제조1(10~15, 18, 21, 32, 33) 47 32 24 103
제조2(16, 17, 19, 20, 22, 23) 46 31 25 102
제조3(24~25) 44 29 24 97
제조4(26~28) 44 32 26 102

























1)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부가조사(패널 유지 관리를 위한 패널기업을 포함한) 1,343개 기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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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환경복원(37~39) 31 23 2 56
건설(41~42) 50 34 27 111
서비스1(45~47, 55~56) 57 35 26 118
서비스2(58~63, 70~73) 52 37 30 119
서비스3(64~66) 53 29 26 108
서비스4(85) 39 25 12 76
서비스5(90~10, 94~96) 44 30 23 97
주: 1) ( )안의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임.
     2) 서비스4(85-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산업분류 소분류 상 854~857의 업종만을 포함함.
○  실제 응답 사업체의 수는 1,343개로 목표 표본(1,200개)을 상회. 이는 규모별 · 업종별(12
×13) sector내에 목표 표본 수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조사를 진행한 결과
표 2. 응답 현황
(단위: 개, %)
구분 빈도수 비율




300인 이상 229 17.1
사업장 유형
단독사업체 954 71.0
본사(다수 사업장인 경우) 195 14.5
공장 · 영업소/연구소 (다수 사업장인 경우) 194 14.4
노조 여부
노조 있음 352 26.2


















Ⅲ.  기업 현장의 일학습병행제 참여 의향 조사 결과
1. 일학습병행제 참여 의사 및 인지도
○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중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30~99인 미만의 기업들은 3.5%, 100~299인 규모의 기업들은 4.8%, 300인 이상의 기
업들은 5.4%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본고의 1장에서 일학습병행제의 추진 실적에서 참여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지만, 규모별 기업 수 대비 참여 실적은 조사결과와 같이 300인 이상 기업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음.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함
모름 전체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규모
30~99인 1,493 3.5 6,451 15.3 10,995 26.1 23,168 55.0 42,107 100.0
100~299인 367 4.8 1,781 23.4 1,940 25.5 3,512 46.2 7,600 100.0
300인 이상 95 5.4 408 23.2 421 23.9 838 47.6 1,762 100.0
업종
경공업 110 2.6 479 11.2 1,066 25.0 2,608 61.2 4,263 100.0
금속 및 비금속 387 5.5 1,509 21.4 1,758 25.0 3,390 48.1 7,044 100.0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함
모름 전체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업종
기계 운송장비 제조 331 6.1 1,348 24.9 1,256 23.2 2,474 45.7 5,409 100.0
환경 및 건설 93 1.6 443 7.5 1,808 30.7 3,552 60.2 5,896 100.0
비금융 서비스 275 2.1 2,288 17.8 3,532 27.5 6,729 52.5 12,824 100.0
정보과학기술서비스 222 3.3 1,212 18.2 1,408 21.1 3,824 57.4 6,666 100.0
금융 208 3.6 780 13.5 1,420 24.6 3,357 58.2 5,765 100.0
전체 1,955 3.8 8,640 16.8 13,355 25.9 27,518 53.5 51,468 100.0
주: 1) 사례 수(N)는 가중치를 부여한 후 계산한 값이며, 이후 모든 분석결과는 가중치를 부여한 값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음. 
     2)  업종은 본래 12개(경공업, 비금속, 금속, 전자 전기 정밀기기, 기계 운송장비 제조업, 환경, 건설, 도소매 숙박, 정보과학 기술 서비
스, 금융, 여가서비스, 개인서비스)로 조사하였으나 표본 수 부족으로 인한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경공업, 비금속, 금속, 전자 전기 
정밀기기, 기계 운송장비 제조업, 정보과학 기술 서비스, 금융은 그대로 분류하되 성격이 비슷한 업종들인 금속과 비금속(금속 및 
비금속), 환경과 건설(환경 및 건설), 도소매 숙박, 여가서비스, 교육서비스(비금융 서비스)를 묶어 각각 하나의 업종으로 분류해 총 
8개의 업종을 분석에 포함시켰음.
○  업종별로는 3개의 업종이 5% 이상의 참여율(업종 전체에서 현재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비중)을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음. 
  -  전자 및 전기, 정밀기기 제조업은 9.1%, 기계 및 운송장비 제조업은 6.1%, 금속 및 비금
속 제조업은 5.5%로 다른 산업(산업 평균 3.8%)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음.
○  기업 규모별로 100~299인 사이의 기업들이 일학습병행제에 높은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
음(참여 의사 76.1%).
  -  100~299인 기업 중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의 비중은 12.5%(951개), 30~99인 
규모 기업의 10.4%(4,397개), 300인 이상 규모 기업의 5.8%(102개)로 나타남.
  -  참여 의사는 있으나 동 제도의 조건 및 절차의 난이도를 고려한 이후 참여하겠다는 응답
은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 68.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업종별로는 전자 및 전기, 정밀기기 제조업과 기계 및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의 비중이 높았음.
  -  전자 및 전기 정밀기기 제조업에서는 15.6%(562개), 기계 및 운송장비 제조업에서는 
13.3%(722개)의 기업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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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규모별 · 업종별 일학습병행제의 참여 의사
(단위: 개, %)
구분
참여 의사 없음 참여 의사 있음 합계 전체참여 의사 있으나  
조건 및 절차 고려
적극 참여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규모
30~99인 11,372 27.0 26,337 62.5 4,397 10.4 30,734 72.9 42,106 100.0
100~299인 1,812 23.8 4,837 63.6 951 12.5 5,788 76.1 7,600 100.0
300인 이상 462 26.2 1,197 68.0 102 5.8 1,299 73.8 1,761 100.0
업종
경공업 1,465 34.4 2,297 53.9 502 11.8 2,799 65.7 4,264 100.0
금속 및 비금속 2,034 28.9 4,299 61.0 712 10.1 5,011 71.1 7,045 100.0
전자전기 정밀기기 737 20.5 2,301 63.9 562 15.6 2,863 79.5 3,600 100.0
기계 운송장비 제조 1,332 24.6 3,355 62.0 722 13.3 4,077 65.3 5,409 100.0
환경 및 건설 1,643 27.9 3,726 63.2 529 9.0 4,255 72.2 5,898 100.0
비금융 서비스 3,607 28.1 8,144 63.5 1,073 8.4 9,217 71.9 12,824 100.0
업종
정보과학기술서비스 1,374 20.6 4,506 67.6 785 11.8 5,291 79.4 6,665 100.0
금융 1,454 25.2 3,744 64.9 567 9.8 4,311 74.7 5,765 100.0
전체 13,646 26.5 32,372 62.9 5,452 10.6 37,824 73.5 51,470 100.0
○ 일학습병행제 참여 여부 또는 인지수준에 따라 향후 참여 의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기업의 비중은 인지수준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무조건적인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과 조건부 참여 기업의 비중에서 차이가 있었음.
  -  ‘현재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9.3%가 향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더불어 조건 및 절차의 난이도가 달라져야만 참여하겠다는 비율 또한 
25.0%로 나타나고 있음.
  -  일학습병행제를 ‘잘 알고 있는’ 기업인 경우에도 56.7%(4,896개)의 기업들이 조건이나 절
차의 난이도를 고려해 참여하겠다고 응답
  -  ‘잘 알고 있는’ 기업들조차 절반 이상은 조건과 절차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한 만큼 기업들의 
참여도 제고를 위해서는 일학습병행제 참여의 조건이나 절차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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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현재 일학습병행제 인지수준에 따른 향후 참여 의사
(단위: 개, %)
구분
참여 의사 없음 참여 의사 있음 합계 전체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 있음
181 9.3 488 25.0 1,286 65.8 1,774 90.8 1,955 100.0
잘 알고 있음 1,952 22.6 4,896 56.7 1,792 20.7 6,688 77.4 8,640 100.0
들어본 적 있으나 
잘 알지는 못함
3,248 24.3 9,517 71.3 591 4.4 10,108 75.7 13,356 100.0
모름 8,265 30.0 17,471 63.5 1,782 6.5 19,253 70.0 27,518 100.0
전체 13,646 26.5 32,372 62.9 5,451 10.6 37,823 73.5 51,469 100.0
2. 일학습병행제 정보 획득 경로 
○  일학습병행제의 정보 획득 경로에 따라서 일학습병행제의 참여 또는 인지수준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방송 또는 인쇄 매체의 경우 ‘들어 보았으나 잘 알지는 못하는’ 사례의 비중이 각각 70. 
2%, 78.4%로 매우 높고 참여하고 있는 비중이 2.0%, 3.5%에 불과했음.
  -  반면, 공단의 홍보자료, 정부의 정책 자료를 통한 동 제도를 접한 경우 ‘들어 보았으나 
잘 알지는 못하는’사례의 비중이 각각 40.0%, 35.7%로 낮고 대신 참여 비중이 11.5%, 
18.5%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공단의 홍보자료, 정부의 정책 자료를 통해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 경우, 일
학습병행제에 대한 인지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참여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학습병행제의 인지수준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인력공단의 광범위
한 홍보가 필요함. 
1132015년 3월
HCCP | 패널 브리프






들어본 적 있으나 
잘 알지는 못함
전체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방송매체(TV, 라디오)를 통해서 2,145 27.8 153 2.0 5,413 70.2 7,711 100.0
인쇄매체(신문, 잡지)를 통해서 705 18.2 135 3.5 3,042 78.4 3,882 100.0
공단의 홍보자료를 통해서 2,874 48.5 681 11.5 2,367 40.0 5,922 100.0
정부의 정책 자료를 통해서 2,084 45.8 841 18.5 1,621 35.7 4,546 100.0
기타 831 44.0 146 7.7 913 48.3 1,890 100.0
전체 8,636 36.1 1,956 8.2 13,356 55.8 23,951 100.0
3. 학습근로자의 수요학력별 일학습병행제 참여 의사
○ 참여 의사에 따라 원하는 학습근로자의 학력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  적극참여를 표명한 기업들이 고졸 수준의 학습근로자를 원하는 비율은 전체(33.8%)에 비
해 높은(37.0%)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참여 이전에 조건이나 절차의 난이도를 고려하겠다는 기업들은 전문대졸 수준의 학
습근로자를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34.7%).
표 7. 일학습병행제 참여 의사별 원하는 학습근로자의 학력수준
(단위: 개, %)
구분
고졸 전문대졸 대졸 기타 상관없음 전체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참여 의사 있으나 
조건, 절차의 
난이도 고려
10,072 31.1 11,242 34.7 8,454 26.1 2,559 7.9 46 0.1 32,373 100.0
적극 참여 2,014 37.0 1,661 30.5 1,350 24.8 366 6.7 59 1.1 5,450 100.0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합계
12,086 32.0 12,903 34.1 9,804 25.9 2,925 7.7 105 0.3 37,823 100.0
전체
(참여 의사 관계없이)
17,380 33.8 16,120 31.3 12,526 24.3 5,322 10.3 120 0.2 51,46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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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학습병행제에 참여 중인 기업의 선호학력은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낮은 편
  -  일학습병행제에 참여 중인 기업들의 고졸 선호가 매우 높은 비중(41.4%)인 반면, 전문대
나 대졸을 선호하는 비중은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낮았음. 
  -  반면, 현재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의 고졸 선호는 33.4%로 참여중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전문대졸이나 대졸을 원하는 비율은 각각 31.7%, 24.5%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8. 일학습병행제 참여 여부별 원하는 학습근로자의 학력수준
(단위: 개, %)
구분
고졸 전문대졸 대졸 기타 상관없음 전체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 있음
809 41.4 497 25.4 369 18.9 280 14.3 0 0.0 1,955 100.0
참여하지 않고 있음 16,572 33.4 15,713 31.7 12,155 24.5 5,042 10.2 121 0.2 49,513 100.0
○  현재 일학습병행제에  참여 중인 기업들 중 고졸을 학습대상자로 선택한 기업들의 적극적
인 재참여 의사(82.7%)가 매우 높음. 
  -  반면 대졸을 선호하는 기업들의 경우 절반을 넘는 기업들(60.3%)이 조건이나 절차를 고
려하겠다고 응답함으로써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 주었으며, 전문대졸을 선호하는 기업
들도 38.2%의 비중을 기록하여 9.3%의 비중을 보여준 고졸 선호 기업들과 큰 차이를 
보였음.
  -  따라서 일학습병행제 참여를 위한 조건과 절차를 재정비하여 고졸 이외의 학력을 선호하
는 기업들의 재참여 의사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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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현재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의 학습근로자 학력수준별 재참여 의사
(단위: 개, %)
구분
재참여 의사 없음 재참여 의사 있음 합계 전체재참여 의사 있으나 조건, 
절차의 난이도 고려
적극 재참여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고졸 65 8.0 75 9.3 668 82.7 743 92.0 808 100.0
전문대졸 13 2.6 190 38.2 294 59.2 484 97.4 497 100.0
대졸 15 4.1 223 60.3 132 35.7 355 96.0 370 100.0
기타 89 31.8 0 0.0 191 68.2 191 68.2 280 100.0
전체 182 9.3 488 25.0 1,285 65.7 1,773 90.7 1,955 100.0
4. 일학습병행제 참여 이유 
○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명한 기업들이 실무형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
기고 있음(67.1%).
  -  적극 참여 기업의 8.5%가 ‘신입근로자의 재교육 비용 및 수습기간 감소’를 동 제도의 참여 
이유로 설명하였으나 조건 및 절차의 난이도를 고려하겠다는 기업들은 12.4%로 보다 중
요한 참여 이유로 설명하고 있음.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참여 의사 있으나 
조건, 절차의 
난이도 고려
19,536 60.3 4,021 12.4 2,807 8.7 2,524 7.8 1,338 4.1 495 1.5 1,414 4.4 32,373 100.0
적극 참여 3,656 67.1 465 8.5 248 4.5 592 10.9 116 2.1 38 0.7 290 5.3 5,451 100.0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합계
23,171 61.3 4,486 11.8 3,055 8.1 3,116 8.2 1,454 3.8 533 1.5 1,704 4.5 37,824 100.0
전체 30,996 60.2 5,608 10.9 3,941 7.7 4,746 9.2 1,630 3.2 819 1.6 2,183 4.2 51,47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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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별 참여 이유의 분포는 30~99인, 100~299인 규모의 기업과 300인 이상 기업 사이에
서 명확히 차이를 보여주었음.
  -  참여 의사를 나타낸 기업들의 규모별 참여 이유를 분석해보면 30~99인 규모의 기업은 실
무형 인재의 양성, 이직방지 및 장기근속 유도, 100~299인 기업은 실무형 인재의 양성, 
우수인재 선점, 300인 이상 기업은 실무형 인재 양성에 더해 재교육비용 절감, 구조화된 
OJT 수행역량 강화를 꼽았음.
  -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실무형 인재의 양성을 꼽은 기업의 비중이 44.1%로 다른 규모의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반면, 재교육 비용을 이유로 꼽은 기업의 비중은 
20.6%로 높았으며 그 외 다른 이유들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  실무형 인재 육성, 재교육 비용의 감소, 두 가지 이유가 30~299인 기업 규모에서는 8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한 반면,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6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의 비중
을 차지함.
그림 3. 규모별 일학습병행제 참여 이유(참여 의사 표명기업)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실무형 인재양성이 일학습병행제 참여의 이유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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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경공업과 전기 및 전자, 정밀기기 업종의 경우 각각 81.8%, 82.0%로 대부분의 기업
들이 실무형 인재양성을 참여 이유로 꼽고 있음.
  -  반면 금융업의 경우 54.4%만이 실무형 인재양성을 이유로 꼽았으며 대신 우수인재 선점
을 이유 비율이 32.7%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그림 4. 업종별 일학습병행제 참여 이유(참여 의사 표명기업)
(단위:  %)
5. 전문대학과 대학의 인력양성 문제인식에 따른 일학습병행제 참여 의사 
○  일학습병행제에 적극 참여를 표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학습근로자의 학력수준별로 일학
습병행제 참여 이유들의 분포 및 비중을 살펴보면 대졸 근로자를 선호하는 기업들의 분포
가 고졸 및 전문대졸을 선호하는 기업들과 다름을 알 수 있음.
  -  대졸 근로자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기업 중 8.5%가 우수인재 선점을 이유로 꼽아 고졸 선
호기업의 3.4%, 전문대졸 선호기업의 2.1%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음.
  -  대졸 근로자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기업 중 17.1%는 신입직원 재교육 비용 감소를 이유로 
응답했으며 이는 고졸 선호기업의 7.6%, 전문대졸 선호기업의 4.9%에 비해 매우 높은 것







































그림 5. 학습근로자 선호 학력별 일학습병행제 참여 이유(적극 참여 의사 표명기업)
(단위:  %)
Ⅲ.  요약 및 정책 제언
 요약
○  현재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대부분(약 95% 이상) 중소기업이나 300인 이
상 규모를 가진 기업의 참여율(해당 규모별 전체 산업에서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
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30~99인 기업의 참여율 3.5%(참여 기업 1,493개, 전체 42,107개), 100~299인 기업의 
우수인재 선점, 4.6
직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이직 방지, 10.9
기업의 구조화된 OJT
수행역량 강화, 2.1
기업 이미지 제고, 0.7
무응답, 0.8 정부의 지원금
수령, 5.3
신입 근로자의 재교육
비용 및 수습기간 
감소, 8.5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힌 전체 기업·참여이유
 (N: 1,675)
기업현장에 맞는










비용 및 수습기간 
감소, 4.9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히고 선호하는 학습근로자 전문대졸인 기업·참여이유
(N: 497)
기업현장에 맞는










비용 및 수습기간 
감소, 7.6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히고 선호하는 학습근로자 고졸인 기업·참여이유
(N:808)
기업현장에 맞는




및 이직 방지, 3.6
기업 이미지 제고, 2.8 정부의 지원금
수령, 3.5
신입 근로자의 재교육
비용 및 수습기간 
감소, 17.1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히고 선호하는 학습근로자 대졸인 기업·참여이유
(N: 370)
기업현장에 맞는
실무형 인재 양성 및
활용,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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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4.8%(참여 기업 367개, 전체 7,600개), 300인 이상 기업의 참여율 5.4%(참여 기
업 95개, 전체 1,762개)
○ ‘일학습병행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기업의 비중은 10.6%로 약 5,452개 기업에 해당함.
  -  이밖에 ‘참여 의사는 있으나 일학습병행제의 조건 및 절차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62.9%로 약 32,372개 기업에 달함. 
○  ‘일학습병행제를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기업 중에 절반 이상(56.7%, 4,896개 기업)과 
현재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에 25.0%(약 488개 기업)가 향후 동 제도의 
참여에 조건과 절차를 고려하겠다고 응답
  -  2017년까지 10,000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조건
과 절차의 완화가 필요함을 시사
○ 일학습병행제의 정보획득 경로에 따라서 참여 의사 또는 인지정도에 차이가 존재함.
  -  공단 또는 정부 정책자료를 통해 동 제도를 접한 경우, 인지정도가 높고 참여 의사 또는 
높게 나타남. 따라서 정부와 산업인력공단의 광범위한 홍보가 필요
○  조사시점에서 적극참여를 표명한 기업들은 학습근로자의 학력으로 고졸(37.0%)을 가장 선
호하고 있음.
  -  이와 달리, 조건 및 절차의 난이도를 고려하겠다는 기업들은 학습근로자로 전문대졸
(34.7%)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
○  현재 조사시점에서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고졸 학력의 학습근
로자를 선호하는 기업의 ‘적극적인 재참여 의사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82.7%).    
  -  반면, 대졸을 선호하는 기업의 경우 절반을 넘는 기업들(60.3%)이 조건이나 절차를 고려
한 후 재참여를 고민하겠다고 응답
○  일학습병행제의 주된 참여이유는 기업현장 맞춤형 실무형 인재양성(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의 67.1%)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기업규모별로 규모가 클수록 실무형 인재양성의 이유보다는 ‘신입근로자의 재교육 
비용 및 수습기간 감소’의 이유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의 구체적 방안이 제기됨.
○  2017년까지 1만 개 기업 참여라는 양적목표를 설정하여 추진중인 ‘일학습병행제도’의 확산
과 정착으로 첫째, 기업에게 인력난 해소 및 우수인재 선점이라는 이득을 둘째, 청년층에
게 학력이나 스펙에 관계없이 조기에 노동시장 안착을 셋째, 국가적으로 입직연령을 낮추
어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달성가능하게 할 것임.
○ 첫째, 정량적인 목표에 치중하기보다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홍보)이 더욱 중요
  -  조사결과, ‘일학습병행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기업의 비중은 10.6%, 약 5,452개로  일
학습병행제의 정량적인 목표치인 1만 개 기업의 절반에 불과한 현실에서 무리한 목표 달
성을 위해 조건 및 절차를 완화하여 참여를 유인하는 방안은 동 제도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음.
  -  정량적인 목표에 치중하기 보다는 분야별 일학습병행제 우수 참여 기업 및 프로그램을 발
굴하고 이를 통해 전 산업에 홍보하여 기업 스스로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가지게 되도
록 유인할 필요
  -  조사결과, 일학습병행제의 정보획득 경로에 따라서 참여 의사 또는 인지정도에 차이가 존
재함. 특히 공단 또는 정부 정책자료를 통해 동 제도를 접한 경우, 인지정도가 높고 참여 
의사 또는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위 우수사례를 활용한 정부와 산업인력공단의 광범위한 홍보가 필요
○ 둘째, 고졸취업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로의 개선이 필요
  -  조사를 통해 현재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의 학습근로자 학력수준별 재참여 의사를 파악
한 결과, 학습근로자로 고졸을 활용한 기업은 82.7%, 전문대졸 활용기업은 59.2%, 대졸 
활용기업은 35.7%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일학습병행제의 기본취지인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첫 단초는 고졸취업 장려에 있음. 따라
서 동 제도를 고졸 학습자에 방점을 둘 수 있도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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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음.
○ 셋째, NCS기반 신직업자격2)과 연계한 일학습병행제의 활성화 필요
  -  조사결과, ‘기업현장에 맞는 실무형 인재양성 및 활용’을 이유로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려
는 기업의 비중이 60.2%로 나머지 여타 이유(기업 이미지 제고, 정부 지원금 수령, 기업
의 구조화된 OJT 수행역량 강화, 직원의 장기근속 유도, 우수인재 선점, 신입근로자의 재
교육 비용 및 수습기간 감소)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실무형 인재양성을 통해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하려면 NCS기반 신직업자격과 
연계한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
  -  학습근로자 내외부 평가, 기업 현장교사의 학습 성과 평가역량 강화, 지필평가에서 실무
능력 평가로의 전환 병행 필요 
